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	- 25:12/ ‘이스마엘의 족보는 이러하고’: 창세기에서 핵심을 이루는 구조 장치.              ‘애굽인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낳은’:               * 족장의 유산을 받을 적법한 자는 이스마엘이 아니라 사라가 낳은 자임을 분명히 함.
	(2) 이스마엘의 아들들(25:13-16)
	1) 아들들의 이름(25:13-15)
	- 25:13-15/ ‘이스마엘의 아들들의 이름은’                   * 이스마엘의 열두 아들의 이름의 목록.                    * 마할랏과 바스맛 두 딸은 에서와 혼인. 버려진 아들들에게서 태어난 두 나라의 연합을 강화.
	- 25:16/ ‘열두 지도자’: 강복 약속의 성취(17:20)
	- 25:17-18/ ‘이스마엘은… 백삼십칠세에… 죽어’: 이스마엘은 아브라함보다 48년을 더 생존.                  ‘하윌라에서부터… 애굽 앞 술까지’: 이스마엘의 후손들이 차지한 지역.                  ‘형제의 맞은 편에 거주하였더라’: 다른 형제들에 대한 적대감(16:2).
	9. 이삭의 가족: 야곱과 에서(25:19-35:29)
	- 25:20-22/ ‘이삭은 사십 세에’: 이삭은 20년이라는 긴 기다림 끝에 아버지가 됨.                  ‘리브가는… 밧단 아람의… 라반의 누이였더라’:                     * 나홀 가문의 족보가 소급. ‘밧단아람’을 언급함으로 야곱의 도주를 계획.                   ‘임신하지 못하므로’:                     * 이삭의 아내를 찾은 것은 큰 장애가 아니었지만 리브가에 의해 계승자를 낳는 일에는 어려움을 겪음.                  ‘여호와께 간구하매’: 대리모를 찾은 부모와는 달리 이삭은 돌아서서 기도 - 하갈로부터 받은 고통의 영향?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아비멜렉을 위한 아브라함의 중재 기도에 대한 관심을 집중시킴.                   ‘간구를 들으셨으므로’: 기도가 실현됨.                   ‘태 속에서 서로 싸우는지라’: 폭력적 충돌이나 찌그러짐, 깨어짐. 상호간의 타격.                   ‘내가 어찌할꼬’: 아이들의 기이한 행동을 반감의 징조로 해석하고 자신과 아이들에게 어떤 의미인지 숙고.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‘내가 임신한 것이 무슨 선한 것인가?’, ‘아이들이 생존할까, 내가 생존할까?’                  ‘여호와께 묻자온대’: 남편에게 가서 이 남편이 중재자로서 신탁을 받고 이를 전해주었을 가능성이 큼.
	- 25:23/ ‘두 나라, 두 민족’: 이스라엘과 에돔.              ‘나누이리라’: 아브라함과 롯의 헤어짐을 연상.               ‘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’: 어린 아들이 형을 지배한다는 관념은 청세기에서는 흔한 일.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역설적으로 가나안으로 돌아오는 길에 야곱이 에서에게 굴복.                ‘두 국민’: 예언의 성취가 형제를 넘어 이들의 후손을 내다보고 있음. 에돔의 이스라엘에 복종의 역사.
	- 23:24-26a/ ‘에서’: ‘에돔’과 세 가지 발음상 유희.                     * 세일산, 붉은(아돔) 것으로 인해 장자권 상실, 털이 많은(사이르) 특징으로 인해 이삭이 속음.                   ‘야곱’: ‘발뒤꿈치(아케브)’, 발뒤꿈치는 신뢰했던 친구의 사기를 암시(시 41:9). ‘속였다(아카브)’.                   ‘발뒤꿈치를 잡았으므로’: 사기, 배신, 기회주의의 관념.
	- 25:26b/ ‘이삭이 육십 세였더라’:                * 결혼 20년이 지난 후 이삭의 믿음과 주님의 약속의 충실함.                * 아브라함은 아직 생존하였고, 이삭은 180세에 죽음으로 그때 쌍둥이의 나이는 120세.
	3) 장자권 거래(25:27-34) - 25:27-28/ ‘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이었으므로 들사람이 되고’:                   * 익숙한 사냥꾼이면서도 사냥에 실패. 주류 사회와 격리된 넓은 땅을 편안히 여김.                  ‘야곱은 조용한 사람이었으므로’: ‘조용한(탐)’은 ‘완벽함’이라는 의미가 있음.                      - 그러나 야곱이 택함 받은 이유는 그가 완전해서가 아니라 주님의 주권 때문.                          ‘이삭은… 그를 사랑하고 리브가는… 사랑하였더라’:                     * 부모의 애정 사이의 대조.                          * 다른 아들에게 반감을 가진 것이 아니라 한 아들에게 집착을 보였음을 의미.                     * 자녀 편애는 세 족장 집안에서 모두 반복되는 특징.                     * 리브가가 야곱을 좋아한 이유는 그에 관련된 신탁을 알았기 때문?                    * 이삭이 에서를 편애한 이유는 그가 사냥한 고기를 ‘사랑했기’ 때문에 - 에서보다 크게 나을 것이 없음.
	- 25:29/ ‘야곱이 죽을 쑤었더니’: 이 죽은 ‘렌즈콩(아다쉼)’으로 만든 것(34절).              ‘에서가… 심히 피곤하여’: 능숙한 사냥꾼인 에서가 배고픔에 시달리는 역설.
	- 25:30-31/ ‘내가 먹게 하라(어서 먹게 해다오)’: 무엇가 게걸스럽게 먹는 것 같은 행동, ‘한 입에 삼키다’.                  ‘그 붉은 것’:                    * 심각한 상황을 빌미로 자신의 거친 요구를 정당화. ‘붉은(아돔)’은 후손과 연결.                    * 이름과의 연결은 야곱(교활한 자)를 잘 다루지 못할 것을 암시.                    * 출생 다툼을 묘사하며, 야곱이 에서보다 우월하리라는 신탁을 생각하게 함.                  ‘장자의 명분’: * 고대 근동사회에서 장자의 권리는 우선한 상속의 권리를 수반.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*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장자로써의 위상을 차지.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* 이삭의 장자가 차지할 권리가 무엇인지는 불명확하나, ‘유산’과 ‘축복’이 관련.
	- 25:32-33/ ‘내가 죽게 되었으니’: 장자의 명분을 판 것을 합리화하지만, 과장된 고통의 호소.                   ‘내게 맹세하라’: * 에서가 다혈질적인 인물로 속임을 당한 반면 야곱은 냉정하고 계산적으로 속임수를 사용.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* 야곱의 행동은 정당한 거래를 침해한 사악함의 표징으로 판단해야 함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-  팥죽과 장자권은 동등한 가치를 지닌 것이 아니므로.
	- 25:34/ ‘야곱이 주매…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 갔으니’:                * 에서의 단호함에서 엿보이는 그의 장자권에 대한 무심함.               * 에덴에서 하와와 아담이 주고 받은 열매를 회상.               ‘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었더라’: ‘과소평가하다’, ‘무시, 멸시하다’.                  - 에서가 자신의 종교적 유산에 관하여 내린 결정이 아버지를 계승할 자격을 박탈했음을 암시.                     그러나, 야곱 또한 칭찬의 대상은 아님.
	(2) 이삭의 기만과 블레셋 족속과의 갈등(26:1-35)
	1) 그랄 여행과 사기(26:1-11)

